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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차질없이 진행 중

-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內 최초로 3개 조석관측장비 설치 등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빠른 유속과 넓은 사주*,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주 ) 하천에 의하여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과 해류에 의하여 해안과 평행

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한강(임진강)하구는 대략 3 ~ 7m에 이르는 높은 조차가 발생되는 

해역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그 동안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요구되는 정확한 조석예측과 수심기준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남북은 그동안 공동수로측량과 동시에 공동이용수역에 조석관측*용 

장비 설치를 진행하여, 1개월간 연속관측이 가능한 장비를 3개 지점에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 (조석관측) 달, 태양 등의 기조력과 기압, 바람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현상을 연속 관측하는 것

조석관측을 통해 확보되는 조석자료는 수로측량자료의 조석 보정*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수심 결정을 지원하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의 예측자료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 (조석보정) 취득한 수심측량자료에서 조석성분을 제거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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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터 시작한 남북 공동조사단의 수로측량은 당초 하루 4시간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기상악화, 조석으로 인한 바

닷물 높이 변화 등으로 인해 11월 14일 현재 총 조사물량 660km 중 

당초 계획(180km)보다 적은 164km 측량을 완료하였다.

다만, 일주일 동안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남북 공동

조사단의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등 현장조사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수로측량을 진행하여 12월 11일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수역의 최초 조사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남북 수로전문가들이 함께 

수로조사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최초로 실시되는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한강하구의 바닷길과 조석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져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항행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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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장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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